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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신심미사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ㆍ토요일 미사 30분 전 

  

 

 

  34. 성 샤스탕 야고보

   Jacobus Chastan Priest 

        (1803 - 1839) 

 

   쟈크 오노레 샤스탕

(Jacques Honore Chastan), 

한국 이름은 정 아각백(鄭

牙各伯). 두 번째로 조선에 

입국한 서양인 선교사이다. 

1827년 1월 파리 외방 전교

회 사제가 된 정(샤스탕) 신

부는 1836년 12월 조선 입

국에 성공하여 곧 한국말을 배우는 한편 나 신부와 함께 

각 지방에 퍼져 있는 교우들을 찾아 성사를 거행하였다. 

당시의 서양인 성직자들은 상제 옷으로 변장하고 험한 

산길을 헤매야 했고, 소금에 절인 야채 따위로 주린 배를 

채워야 했으며, 밤새도록 고해성사를 주고 미사를 드린 

다음 날 새벽에는 또 다른 마을로 길을 재촉해야만 했다. 

그들은 이러한 고난을 감수해 가며 오직 복음 전파에만 

힘썼던 것이다. 1839년에 일어난 기해박해는 이 땅을 수

많은 천주교인들의 피로 물들였고 정 신부도 범 주교, 나 

신부와 함께 그 해 9월 새남터에서 순교의 월계관을 쓰

게 되었다. 그의 나이는 35세, 이 땅에 들어온 지 2년 9개

월 만이었다. 

103위 순교 성인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시편 33, 1-2. 4-5. 18-19)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 

    울린다. 비파 타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 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 

    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 

    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 

    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12:30pm 

주일 8:30am - 12:30pm 

◎ Lord, let your mercy be on us, as we place our trust 

    in you.                                                   (Psalm 33:1-2, 4-5, 18-19) 

○ Exult, you just, in the LORD; praise from the upright is  

    fitting. Give thanks to the LORD on the harp; with the  

    ten-stringed lyre chant his praises. ◎ 

○ Upright is the word of the LORD, and all his works are  

    trustworthy. He loves justice and right; of the kindness  

    of the LORD the earth is full. ◎ 

○ See, the eyes of the LORD are upon those who fear him,  

    upon those who hope for his kindness, To deliver them  

    from death and preserve them in spite of famine. ◎  

 

 입당 : 135      파견 : 244 (가해) 부활 제5주일 



 

본당 소식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월례회 

   일시 : 5월 3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강당 

 

▶ 안나회 모임 

   일시 : 5월 10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소회의실 

 

▶ 46주년 본당의 날 행사 

   본당의 날을 맞아 백삼위 한인성당이 신앙 안에서 함께 성장 

   해 온 것을 기념하며, 일치와 화합을 다지는 기쁨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일시 : 5월 31일(주일), 오전 10시 미사 후  

            (당일에는 미사가 한 대만 있습니다) 

   시간 : 오전 11시 - 오후 4시 

   장소 : 친교장 

    

▶ 바오로딸 도서 선교  

   일시 : 5월 2일(토) - 5월 3일(주일),  매 미사 전후 

   신자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바오로딸 수녀님들이 방문하시어 

   책을 전시·판매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 2027 회계년도 교무금 약정 캠페인 

   매년 5월은 다음 회기년도 예산 편성을 위하여 교무금을 

   책정하는 달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정성껏 성실하게 교무금을 납부해주신 교우들  

   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7년 본당 예산 확보를 위하여, 물가 인상을 고려한 2027년  

   교무금 약정을 갱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교무금을 납부하시던 분들은 갱신하는 약정서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2. 아직 교무금을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약정서를 새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5월 3일 - 5월 31일 

    접수 : 본당 사무실에 제출 

   (직접 전달, 우편, 사무실 우편함, 카톡 사진, 문자, 이메일 등) 

    약정서 양식은 사무실 옆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의 : 본당 사무실 ☎ 310-326-4350 

 

▶ 장학기금에 대하여 

   2026년 장학기금은 $40,000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학위원회는 지난 여러 달 동안의 엄격한 심사 끝에 6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5월 31일 본당의 날 미사 중에  

   이들에 대한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2027년 장학기금 모금에도 많은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 무 금  $   3,560.00  

주일헌금  $   2,417.00  

합      계  $   5,977.00  

구자운 권태만 김선영 김정숙 김정희 김충섭 

김현정 박근행 박토니 박하진 안재만 엄경은 오수인 

위진록 이성희 이주창 이행자 정판영 최성은 최승훈 

최재은       


